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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마루 
진화든 창조든 상관없이 지구에서 땅을 파면 이런 순서로 지층이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 
지금 드리미 학교 화단을 파도 아프리카에서 땅을 파도 미국이든 어디든 땅을 파면 이 
사진과 같은 지층들이 나옵니다.  
진화론에선 고생대의 시작점을 캄브리아기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퇴적층 원생대와 시생대는 선캄브리아기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정리는 잘 
해놓았지만 왜 이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시생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생대는 진화론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추측하는곳입니다. 시생대에는 
반듯한 퇴적지층이 없으며 단 한개의 화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만 최소 100억개가 넘는데 이 시생대 시대에는 아무런 화석 단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무런 생물체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원생대입니다. 원생대때는 반듯한 퇴적 지층이 생겼으며 화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고생대때에도 원생대와 마찬가지로 반듯한 지층이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점은 
화석들이갑자기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미비하고 어정쩡한 형태의 화석이 아닌 
완벽하게 디자인되어있는 생명체들이 발견됩니다. 진화론에서도 고생대의 시작을 생명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세계 모든 지질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시생대에 없던 반듯한 지층이 원생대에 생기고 원생대에서 캄브리아기로 넘어갈때 급격히 
엄청나게 많은 화석 즉 생명체가 생겨났다는것을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에게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이렇게 고생대의 완벽하게 디자인 되어있는 생명체들의 조상으로 
볼수있는 생명체들 쉽게말해 고생대에서 발견된 화석보다 어정쩡한 구조와 형태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화석들이 반듯이 시생대, 원생대에서 발견되어야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화석은 선 캄브리아기에 단 한개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즉 고생대 시대에 완벽하게 디자인된 박테리아인지 어류인지 뭔지 구분못하는 그런것이 
아닌 뚜렷히 구분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생대와 원생대 고생대를 보여주는 지층을 가진 대표적인 예로는 그랜드케년이 있습니다. 
사진 맨밑에 보이는 이 부분이 시생대 입니다. 퇴적지층이 없으며 화석도 물론 없습니다. 
두번째로 원생대 부분 여기 퇴적지층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어떠한 화석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퇴적지층 보이시나요? 이곳이 고생대이며 지층도 
명확히 보이고 완벽히 디자인된 화석이 넘처난다고 합니다.  
침식 후에 또다시 퇴적, 퇴적 후에는 또다시 침식이 반복되면 지층과 지층 사이의 경계가 
이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이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층과 지층 사이가 너무나 
가지런하게 수평을 이루며 쌓여 있습니다. 지층과 지층 사이가 오랜 세월 동안에 쌓이고 
걸쳐 쌓였다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쌓일 수가 없을것 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쌓여서 반듯한 퇴적지층이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면 반듯한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피에르 줄리안이라는 지질학자는 반듯한 퇴적지층을 만드려면 오랜시간이 
아닌 단시간에  모래나 흙같은 입자들이 순식간에 쌓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엄청난 량의  물과 함께 입자가 
휩쓸리며 격변을 일으켜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측 사건도 있는데요 1980년 세인트 할렌 산이 폭발하였고 그로인해 산위에 있던 엄청난 
량의 빙하와 산속의 지하수, 흙탕물, 마그마가 산아래쪽으로 순식간에 쏟아져내려오면서 단 
3일만에 반듯하고 거대한 퇴적지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천지창조를 하시는 6일간 어떠한 지층이 생겨났을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날 땅을 만드셨지만 모양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날또한 퇴적지층이 생길만한 사건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날을 보시면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라고 되어있는데 물 아래 있던 땅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땅을 덮고 있던 엄창난 량의 물들이 강한 물쌀로 땅을 휩쓸며 낮은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전에 본것처럼 반듯한 퇴적지층이 생겼을것 이다 라고 
추측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체를 만들기 전입니다. 그리고 다여섯째날 생명을 
만드십니다. 천지창조 첫째날, 둘째날 에는 지층도 없고 생명도 없죠 그래서 이 두 날들을 



시생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날 땅을 물위로 들어내시며 지층이 생겨났죠 하지만 
생명체는 없습니다. 퇴적지층은 있고 생명에 대한 화석이 없는 지층 바로 원생대라고 
추측하고요. 고생대가 시작될때 엄청난량의 화석이 발견되는 이 부분을 생명을 만드신 
다섯째날 여섯째 날이라고 보는것 입니다. 그러면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즉 퇴적지층도 
있고 생명체도 있는 이 지층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요? 
이 지층은 대홍수 심판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반듯한 퇴적지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량의 물과 격변이 필요하죠 그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땅의 지하수 가 화산이 폭발 하듯이 땅을 뚫고 분출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 강력한 물살이 백 
오십일간 땅을 흐트러뜨리며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지구에 있는 
퇴적지층이 이 150일간 다 만들어졌다고 볼수있는것 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퇴적지층의 미스테리들을 성경으로 해석, 추측 해볼수있습니다.  
 


